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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가 평균 별점 4.6점의 시청자 평과 무해한 도파민으로 입소문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첫 승을 거머쥔
레전드리그 두 번째 경기가 공개되었다.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는 은퇴한 레전드 플레이어들이 박지성 단장, 최용수 감독과 함
께 한 팀으로 모여 다시 한번 K리그 현역에 도전하는 성장 축구 예능.

4화는 무승부로 끝난 전 경기에 대한 후일담을 나누는 박지성 단장과 최용수 감독의 웃픈 대화들로 오픈하며 초반부터 시청자들에
게 웃음을 선사했다. 부상자가 속출하는 ‘FC슈팅스타’에 킬리안 음바페, 케빈 더 브라위너와 같은 월클 선수를 요청하지만 용병 제
한으로 맞받아치면서 두 사람의 티키타카를 엿보게 했다.

첫 승을 위해 수비 축구를 꺼내 들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최용수 감독의 ‘FC슈팅스타’는 쓰리백 수비를 과감하게 버리고 투톱 공격
축구로 ‘서울중랑축구단’에게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전반전 동안 쉽게 나오지 않은 골에 양 팀의 중원 싸움은 거칠어지고, 점점 과
열되는 경기가 이어졌다. 결국 최용수 감독은 공격형 쓰리백으로 변화를 주었고, 승리의 기세가 ‘FC슈팅스타’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특히, 이번 경기 활약이 돋보였던 김영광은 자신의 마지막을 함께해 준 스승을 그라운드에서 다시 만났다. 상대 팀 ‘서울중랑축구
단’의 백민철 감독은 김영광과 ‘성남FC’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골키퍼 코치와 선수로 인연을 맺어온 사이. 특히, 김영광이 현역에
서 은퇴할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백민철 감독이었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엄했다. 지난 경기와 다르게 올라온
경기력을 보인 김영광은 수문장을 넘어 수호신을 모습으로 변모해 주장다운 면모를 빛냈다. 이를 본 백민철 감독은 “영광이의 폼이
아직 살아있는 걸 보고 마음이 이상했다”라는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이 가진 관계성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



최용수 감독은 공격형 쓰리백으로 전술 변화를 주며 활발한 공격을 펼쳤지만, 양 팀 다 아쉬운 골 결정력을 보이며 아슬아슬한 긴
장감을 이어갔다. 육탄전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몸싸움에 최용수 감독은 “우리 애들 다치겠다”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0 대 0의 균
열을 깬 건 최용수 감독의 교체 카드, 스트라이커 이종호였다. 단 한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 승부를 갈랐다.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전방에서 ‘진격의 거인’ 급 활약을 펼친 박기동이 ‘FC슈팅스타’의 첫 번째 POTM(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수훈선수)에 선정되
었다.

뜻깊은 첫 승리를 이룬 최용수 감독은 선수들에게 연승을 독려하며 “승리 보너스로 잔디 5평씩 가져가라”라는 통쾌한 개그로 팀의
기세를 높였다. 그리고 “사실 1 대 0이라는 스코어가 ‘슈팅스타’ 팬들이 원하는 스코어가 아닐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끄집어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라는 남다른 포부를 전했다.

끈끈해진 팀워크와 올라온 경기력으로 언더독의 반란을 보여준 ‘FC슈팅스타’의 다음 경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가운데, 스포츠
시즌이 마무리된 공백의 시간에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 쿠팡플레이 예능 ‘슈팅스타’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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